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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하는 것 같다.”

낸시 폴브레 2  미 매사추세츠대 명예교수는 이 기

사를 언급하며 본 컨퍼런스의 첫 세션(‘코로나19와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경제 수립 및 실천 방안’)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에 살고 있다

는 점을 상기시키며, 코로나19 사태가 경제발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선언

합니다. 돌봄경제Care Economy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발전을 더는 지향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조 발표자로 나선 조지프 스티글리츠３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역시 코로나19가 돌봄경제

의 중요성을 드러낸 계기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

는 “이 충격적 사건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

고 싶은지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한다”며 “코로나 팬

데믹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더 악화시키

며 다른 결함들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돌봄경제 강화가 
회복력 높은 경제 가져와
‘�왜 돌봄경제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계적 석학들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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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블룸버그는 ‘인구의 루비콘강을 건넌 한

국, 세계에 경고한다South Korea Crosses a Population Rubicon in 

Warning to the World’ 1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삼포세대’라 불리는 한국 2030세대에 주

목하며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한 한국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 기사에서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

지 않기로 한 김윤정(30) 씨는 말합니다. “주택과 가

족 부양 비용의 상승으로 자녀 낳기가 어렵다. 한국 

사회 전체가 젊은이들에게 자녀를 갖지 말도록 압력

본 센터는 6월 2~4일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주최했습니다. 세계 각국

의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위기 실태를 고찰하며, 돌봄경제 육성 및 돌봄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토론을 개

최했습니다. 노벨경제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낸시 폴브레 미 매사추세츠대 명예교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와 국내외 돌봄 현장의 주역들이 함께 나눈 주요 내용을 5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1

https://www.bloomberg.com/

news/features/2021-05-25/south-

korea-is-growing-old-fast-

leaving-a-younger-generation-

home-alone-and-chi

2

낸시 폴브레, ‘한국의 돌봄경제 : 

Covid-19를 넘어,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를 향해’,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2021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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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2021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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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킹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째, 돌봄의 동기는 책임감, 애정, 이타주의에서 나옵

니다. 둘째, 돌봄은 성인간 자발적 교환이라기보다

는 의존성이 발생하는 활동입니다(이 점에서 돌봄경

제는 경제 교과서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셋째, 개

별 돌봄 활동의 부가가치를 계산해내기가 쉽지 않습

니다. 넷째, 돌봄은 거의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옵니다. 많은 이들이 돌봄으로 혜택을 입기 때문입

니다. 다섯째,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돌봄을 효율적으로 ‘생산’한 경우는 거의 없

습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 주로 여성은 오랜 세월 차

별 받아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높은 사망률을 

극복하고 경제적, 군사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 여성

에게 높은 출산율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와 가부장

돌봄을 여성에 전가하는 시대 끝나

그렇다면 돌봄경제란 뭘까요? 폴브레 교수는 ‘인

간의 능력을 생산, 개발,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합니다. 여기에는 유급의 아동 및 노인 돌봄, 의료, 

교육, 사회적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가족과 지역사

회가 제공하는 무급의 돌봄노동 또한 포함됩니다. 

재화가 아닌 ‘사람’을 생산하고 돌보는 돌봄경제

는 다른 경제 영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습

니다. 폴브레 교수는 이를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경제발전이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보장해주지 않아”

야스유키 사와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학자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낸시 폴브레

미 매사추세츠대 명예교수

캐런 그라운

세계은행 글로벌 젠더 디렉터

2021년 6월 2일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에서 돌봄경제 중요성에 

대한 제언 및 토론에 나선 국내외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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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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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4%로 두 배로 뛰었고 2060년에는 36%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며 “동아시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

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돌봄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와 보육시설 등이 문 닫고, 

병원과 요양시설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서 우

리는 ‘돌봄의 부재’가 어떤 악몽을 안겨주는 지 절실

하게 경험했습니다. 돌봄 없이는 일상이 유지될 수 

없고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없으며, 미래 세대를 키

워낼 수 없습니다.

본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전문가들은, 따라서 경제

발전을 논할 때 돌봄이라는 필수불가결한 축을 빼놓

지 말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의 한계를 직시

하자고 제언합니다. 수치로 계산되는 GDP는 지속가

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 보살피며 교육하고, 아픈 가족과 노인

을 돌보는 일 없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

다. 하지만 현재 개념의 GDP는 이를 담당하는 돌봄

경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의 경제적 

적 사회규범은 여성에게 출산과 돌봄의 의무를 강요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여성과 이민자 집단 등이 

저렴하게 제공하는 돌봄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취했

습니다.  항상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자본주의는 돌

봄 비용을 절감하고자 돌봄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과 

낮은 보상을 줬습니다.

첫 세션의 토론 패널로 나선 야스유키 사와다 아

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학자는 지난해 ADB가 펴낸 

아시아 발전 관련 출간물 4을 인용하며  “아시아 여

성은 남성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무급 노동을 해왔

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경제발전의 상당 부분이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

입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 낮은 비용으로 돌봄을 전가하

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5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진 현실이 그 

방증입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첫 

세션 토론에서 캐런 그라운 세계은행 글로벌 젠더 디

렉터는 “2010년만 해도 동아시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7%로 라틴 아메리카와 비슷했지만, 현재

4

Asia’s Journey to Prosperity: Policy, 

Market and Technology Over 50 

Years, Asian Development Bank, 

2020

5

낸시 폴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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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의 재분배 없이 
저출산·고령화 극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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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라운 디렉터는 돌봄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

로 제시했습니다. 돌봄경제의 확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고, 돌봄 일자리는 인공지능 같은 자동화 기술

로 대체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녀돌봄을 확대할 경우 전 세계에서 

43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돌봄 확대는 수백만 개의 소규모 사업 기회를 

창출합니다. 그는 “정부의 각 부처가 합심해 돌봄경

제 확장을 위한 강력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또 

자녀양육 관련 세금 공제 및 수당 지급 등 세금 제도 

측면에서도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같은 민간 역시 근로 환경 및 재정적 

지원 등 돌봄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돌봄과 경제발전, ‘상충된 관계’라는 오해 버려야

돌봄과 경제발전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겨

지곤 합니다. 돌봄에는 비용이 드는데, 비용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컨퍼런스에서는 돌봄과 경제발전은 양자택일할 사

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폴브레 교수는 

“산출물output로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려는 것을 그

만두고, 경제발전을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라운 디렉터는 “돌봄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방식을 비용에서 투자로 옮겨야 한다”

며 “돌봄투자가 장기적 수익과 배당을 가져다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수석경제

이익을 산출해내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폴브레 

교수가 말했듯, 돌봄을 통해 ‘생산되는’ 인간의 능력

은 판매 대상이 아니기The ‘product’ of care in NOT FOR SALE 때

문입니다. 폴브레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의 교훈 중 

하나는 경제발전 자체가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보

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인간의 능력을 생산하

고 개발하며 유지하는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도로, 전력망 등을 경제 인프라라고 한다. 여기서 

인프라는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의미한

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돌봄은 곧 경제 인프라다. 어

린이와 노인을 돌보는 것이 도로나 전력망과 마찬가

지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

첫 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영옥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의 제언입니다. 김 위원

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일하는 엄마들이 대

거 직장을 그만두게 된 현실을 거론하며 “코로나19 

사태가 돌봄 부족을 악화시키고 돌봄노동의 불평등

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GDP에서 돌봄지출

이 차지하는 비중이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8%입니

다. 반면 한국은 2%로 41개 국가 중 33위에 그칩니다. 

김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에서 

돌봄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돌봄의 역할

을 여성에서 남성, 가족에서 사회로 재분배하는 노력

돌봄은 ‘경제 인프라’, 
돌봄 비용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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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경제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

3	 돌봄경제와 젠더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4	 한국 사회의 돌봄위기 현실 

5	 돌봄 현장의 목소리

6

엘리자베스 킹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경제 수립 

및 실천 방안’ 토론 세션 마무리 

발언,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202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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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을 해온 여성들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하지도, 지속가능하지

도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반성의 시

간”이라며 돌봄경제의 역할을 강조한 스티글리츠 교

수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돌봄비용을 절감하려고만 했

다. 돌봄 분야 노동력에는 낮은 임금을 줬다. 이제는 

의료, 보건, 교육, 돌봄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운송 인프라가 우리 경제를 튼실하게 만들 듯, 

양질의 돌봄은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위기에서도 보

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탄력 있는 경제로 만들 것

이다.” 

학자 야스유키는 “돌봄을 통해 노인들을 건강하며 생

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면 더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돌봄노동에 있어서도 생산성이나 효

율성을 향상시키고 싶어합니다. 이에 대해 폴브레 교

수는 “가족과 사회, 커뮤니티 돌봄 사이에서 보다 나

은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근로 형태 및 시간에 대해

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격근무와 시

간제 근로 도입 등 일하는 형태를 다양화해 돌봄과 연

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에 많은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무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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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리프는 2021년 6월 2~4일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중 첫째 날 세션1 ‘코로나19와 돌봄경제’ 및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기조연설 ‘글로벌 팬데믹 시대의 불평등 악화에 맞서기’을 

본 자료로 작성됐습니다. 본 브리프의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www.ctms.or.kr     
ctms.snu@gmail.com     
@ctmssnu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국제대학원 140동 307호

사전승인 없이 무단배포 또는 자료 수정 및 편집은 불가하며, 본문 내용 등 활용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2021)’ 등으로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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